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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가, 석유 수입기업 목 조른다!
2004년 1-3월 시장점유율 3% 불과 … 자금압박에 원유관세 인하 타격

고유가 사태의 여파로 석유수입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%까지 급락했다.

정유업계 및 석유수입업계에 따르면, 2004년 1/4분기 석유수입사의 휘발유, 경유, 등유, 벙커C유 등 4대 유종 

시장점유율은 3%에 그쳤다.

2002년 7월 석유수입사의 시장점유율이 처음으로 10%를 돌파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.

석유수입기업은 국내시장에서 휘발유 1.9%, 등유 5.1%, 경유 3.1%, 벙커C유 2% 등의 점유율을 기록했다. 전

년동기대비 휘발유는 2.5%p, 등유는 2.8%p, 경유는 4.5%p, 벙커C유는 4.9%p 각각 낮아진 수치이다.

석유수입기업의 수입량 역시 크게 줄어 휘발유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3.4%, 등유는 47.4%, 경유는 65.7%, 

벙커C유는 84.9% 격감했다.

전문가들은 2003년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사태로 국제시장에서의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했으며, 석유

제품 수입․판매에 따른 차익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수입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.

2004년 1/4분기 석유수입기업의 평균 휘발유 수입단가는 배럴당 39.57달러로 2003년 1/4분기 36.37달러보다 

8.8%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.

석유수입업계 관계자는 “석유수입기업들이 계속되는 고유가 사태와 은행권의 여신규제, 원유관세 인하 등 3

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, 고유가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 않아 수입기업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

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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